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성 실 나 눔 교 회

교회소식

Topic 1
성실나눔교회에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셀모임 성경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목회자의 영, 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3. 교역자 여름 휴가가 8.3(월)-8.7(금) 있습니다.

4.  전도 물티슈가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배후 다과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창립일 2026년 5월 30일 제 10호 2026년 8월 2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전4:5)

담임목사     김동오

01392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3길 81, 공인빌딩 2층     

Tel 010.3789.2231. Fax 0504 099 2231

     성실나눔교회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을 따르고 있으며,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남황동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쌍문동에 

    교회를 설립하여 구제,선교, 교육을 실천하며 기도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구령목양의 목표를 지향하며,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셀모임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예배 및 모임

교회위치 헌금안내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요.  

(별도의 헌금시간은 없습니다.)

- 온라인 헌금계좌

국민은행 834701-04-222350 

 (예금주 : 성실나눔교회)

헌금구분 / 십(십일조), 감(감사)등 (예:OOO십)

유튜브 방송 

유튜브에서“성실나눔교
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주일 수요 새벽설교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11:00

                      * 표시는 일어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인도 : 김동오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10분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인도자

*묵          도 ----------------------------------------- 다같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같이

*교   독   문 ------------- 10번 시편16편 ------------- 다같이

찬         송 ----------------  357장  ----------------- 다같이

기        도 ----------------------------------------- 다같이

성 경 봉 독 --------- 창18:14, 막9:23, 빌4:13 --------- 다같이

설        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겟느냐 김동오목사

봉헌/찬송 ----------- 50장 1,3절 -----------    헌금위원 : 이헌석집사

광       고 ----------------------------------------- 다같이

*찬       송 --------------- 나는 믿네 --------------- 다같이

*축       도 -----------------------------------------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김동오목사

성도의교제 다같이

셀모임 성경 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이번 주는

교역자 여름 행사로 쉽니다

이번 주는 

교역자 여름 행사로 쉽니다

1. 이미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아봅시다. 

(창 18:12-14; 롬 4:19-21)

2.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나의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둘을 구분해봅시다. (막 9:22-24; 고후 12:9)

3. "기한이 이를 때에" — 지금 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더 큰 뜻은 무엇일까요? 응답의 지연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 18:14; 벧후 3:8-9; 합 2:3)

4. 내가 처한 지금의 형편은 '자족'을 배우는 교실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나는 어떤 형편에서 그리스도 안의 넉넉함을 연습하겠습니까?  (빌 4:11-13; 

딤전 6:6-8)

창18:14, 막9:23, 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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